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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동생 준영(17)을 둔 준석(19)은 아버지에게 매일 같이 폭력에 휘둘린다. 동생 준영은 어

릴 적 아버지에게 잘못 맞아서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근데 어느 날 부터인가 준석의 눈에 아빠

의 얼굴이 괴물의 형상을 띄고있다. 그리고 멀쩡한 장롱문이 자기 혼자 열리는 기이한 일이 준석

의 눈에 벌어진다. 어린 동생은 동네 애들에게 병신이라 놀림을 당하는 일을 겪는 둥 형제의 상

황은 좋지 않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아빠의 무자비한 폭력. 그런 형제에게 어

느 날 사회복지사인 예린이 찾아온다. 예린은 준석의 자해흔적과 집안 상태를 보고 이들이 가정

폭력의 피해자임을 직감하고서 어떻게는 둘을 구제하려 한다. 하지만 준석은 이런 예린을 피하며 

아버지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표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린은 계속해서 준석을 찾아가는데, 

준석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예린에게 심한 욕을 하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윽박지른다. 

예린은 당황해서 도망을 나오지만, 준석의 화난 모습에 발작을 일으키던 준영의 모습이 떠올라, 

그날 밤 그 집을 다시 한번 찾아간다. 바로 그때, 집안에서 들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예린의 앞

에 있는 유리가 깨진다. 아빠가 두 아들을 학대하는 소리가 들리고, 걱정이 된 예린은 옆에 떨어

진 유리 조각을 소매로 감싸고, 현관을 열고 들어간다. 평소보다 더 어질러진 거실을 지나 안방으

로 들어가는 예린.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다. 사실 아빠는 일주일 전에 준석에게 살해당해 장롱

에 들어있었고, 큰 충격으로 조현병을 앓던 준석은 자신을 아빠와 동일시해서 준영을 패고, 자기

도 자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진다. 뒷걸음 치던 예린은 준석과 눈이 마주치고, 예린을 죽이

려고 달려드는 준석. 한바탕 몸싸움이 일어나고 유리조각이 저만치 떨어진다. 그것을 주워 준석을 

찌르는 준영. 피를 흘리는 준석의 눈에 깨진 거울이 비치고, 괴물의 얼굴을 한 준석의 얼굴이 보

인다. -끝- 

 

 

 


